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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이정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대중문화시나리오과정 박사 수료)*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

(IPS)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존감은 창업가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하

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우울감은 창업가의 창의성 

및 동기부여를 저하시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감과 우울감 간의 상호작용은 창업 성과에 중요한 역

할을 하였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은 창업가

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창업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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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창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업 과정은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한 

의사결정을 동반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창업기업가는 다양한 

도전과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창업

기업가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창업기업가는 

지속적인 경쟁, 자금 부족, 인적 자원 관리, 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가의 의

사결정에 따라 기업이 결정된다(Aspelund et al., 2005). 또한, 
창업가의 역량에 의해 경쟁력에 대해 큰 영향을 받는다

(Herron & Robinson, 1993).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상태는 창업의 지속성과 성과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최근 연구들은 창업기업가의 정신적 건강

과 심리적 특성이 창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

다. 청년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은 주로 자기 효능감, 동기부

여,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창

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

어난 창업가는 업무 부담이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 높다(박덕근 외, 2021). 자존감과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정신 건강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

을 긍정적이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높

은 자존감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반면, 우울감은 감정적 고통과 무기력을 

동반하여 창업기업가의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

적 사고를 저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창업의 각 

단계에서 창업기업가의 행동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창업 과정에

서의 도전과 난관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며,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원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협업 능력을 극대화하며, 이는 창업 성과 향상에 기여한

다. 또한, 자존감은 창업기업가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어,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스트레스 상

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창업 과정의 불확실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대로,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저하

해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울 상태에 있는 

여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줄어들 수 있다(임은정, 2019). 우울감을 

겪는 창업기업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실패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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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창업기업가의 혁신적 사고를 저해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여 창업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리더십 발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팀 내 갈등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

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창업기업가가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차별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자존감과 우울감이 각

각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에 주목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우울감을 겪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을 덜 받으며, 이는 결국 창업 성과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창업기업가는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호작

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창업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인 심

리적 영향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이 자존감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창업기업가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에게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

이라는 결과를 통해, 창업가의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

해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며, 이는 창업 성과

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자존감과 창업 성과

자존감(self-esteem)은 상황과 관계없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확고하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정

도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동기부

여, 행동 패턴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Rosenberg, 1965). 매슬

로의 욕구단계설(hierarchy of human needs)에서 자존감을 포함

하고 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존중감(esteem)을 묘사

하였다. 인정(recognition), 성공, 칭찬이라는 형태로 타인들로

부터 얻는 존중(respect)을 바라는 욕구, 그리고 자기애

(self-love), 자신감(self-confidence), 기술(skill), 소질(aptitude)이
라는 형태의 자기 존중(self-respect)에 대한 욕구가 그것이다

(Maslow, 1987).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현실에 잘 적

응하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상생활 적응도가 높

고 사업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김의정·표시연, 2024). 
자존감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하

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동기부여와 문제 해결 능력을 촉

진한다. 특히 자존감이 높은 개인은 실패나 어려움에 직면했

을 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

색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환경에서 자존감은 창업기업가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창업은 높은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창업기업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필수적이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지속해서 창업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은 창업적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 창업 

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수·이종완, 2018).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외부의 비판이나 부정적 피드

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결단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창업 과정에

서의 리더십 발휘와 혁신적 문제 해결 태도를 강화하며,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은 자존감은 창업기업가의 리더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팀원들과의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팀 내 갈등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이끌어간다

(Cacciotti & Hayton, 2015). 이러한 리더십은 창업기업가가 조

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사기를 증진해 조직의 성과

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기업가정신은 감성적 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주며(김종관·박기홍, 2018), 감정적 지능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수 많은 스트레

스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어진 창업

환경에 대한 복원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직·박재춘, 
2015).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가적 자아존중감이 높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Krueger et. al., 2000).
또한,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

으로 기여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다. 자존감은 창업기업가의 개인적 성공뿐만 아니라 기업 전

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심리적 자원이다.
따라서 창업기업가의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은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창업 과정에서 자존감을 증진

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가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유지하고 도전하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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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자존감은 창업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심리

적 자원으로, 이를 강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촉진

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설 1: 창업기업가의 자존감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우울감과 창업 성과

우울감(depression)은 슬픔, 무기력, 흥미 감소 등의 감정적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생활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상태이다(Radloff, 1977). 
우울감은 지각, 사고, 인지,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까지 일

상생활에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ck, 1979). 
관계 지향적 유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며 자신

의 안정감과 만족을 위해 관계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실

연이나 죽음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에 의해 우

울함이 유발될 수 있다. 반면 성취 지향적 유형은 자신의 독

립과 성취를 중시하며 자신의 목표와 성취를 통해 자기-가치

감을 느낀다(권석만, 2000).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저하를 넘

어 집중력 저하, 의사결정의 어려움, 심리적·신체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해 직업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우울감의 유형을 개인적 우울감과 사회

적 우울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이 창업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적 우울감은 

개인의 내적 요인에서 비롯된 우울감으로, 자존감의 저하, 자

기 효능감의 부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

적 요인은 창업기업가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결정적인 의사결정 시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 경우, 창업기업가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으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우울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

으로, 특히 사회적 지지와 연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

회적 지원이 결여된 창업환경에서는 창업기업가가 외부의 비

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에 따

라 더 깊은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우울감은 창업

기업가의 심리적 회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팀 

내 소통 부족, 갈등 증가 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자본의 부족은 창업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우

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

어질 수 있으며 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을 저하할 수 있다

(임은정 외, 2020). 사회적 우울감이 창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창업 가능성과 기업가정신 

발취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손상규, 
2020). 또한, 기업들은 지적역량뿐 아니라, 이를 발휘하는데 

감성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hippmann, et al., 2000).
창업 과정은 일반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동반

하며, 창업기업가는 끊임없는 경쟁, 재정적 부담, 업무의 불확

실성, 실패의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창업기업가에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 과정에서의 중요한 심리적 도전으로 작

용한다.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창업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ariv, 
2013). 은행권청년창업재단(2022)의 2022년 국내 스타트업 창

업자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창업 이후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중 64.2%로 높게 

나왔다. 또한, 우울과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우울감을 겪는 창업기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문제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창업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과도

한 회피 행동을 유발하며, 이는 신중함을 넘어 혁신적인 결정

이나 새로운 시장 진입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우울감을 경험하는 창업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장 기

회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이 확대되면서 창의성과 혁신성이 저하될 

수 있다(Eaton et al., 2004). 이는 결국 창업 성과를 저해하고 

조직의 성장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영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면 뛰어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과 위험을 감수하는 자

세가 필수적이다. 또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믿음과 함께 

개인의 내적 특성,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감정 조절 능력이 필

요하다(정영호, 2013).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리더십 발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울감을 겪는 창업기업가는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

하지 않으며,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팀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조직 내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며, 이는 협력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우울감은 창업기업

가의 동기부여에도 큰 영향을 미쳐 창업 과정에서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하고, 중도 포기의 위험을 높

여 창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우울감은 창업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창

업기업가의 정신 건강 관리는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

한 전략이다. 우울감을 적절히 관리하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

을 강화하는 것은 창업기업가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어려

운 상황에서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울감 관리 전략으로는 심리 상담, 스트레스 관리 기술, 건

강한 생활 습관 유지 등이 있으며, 이는 창업기업가가 직면하

는 심리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창업기업가가 우울감을 관리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함으

로써 창의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고, 팀과 원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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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우울감에 대한 이해는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상태와 창업 성

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연

구들은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강조하며, 이는 창업기업가의 정신 건강 관리가 창업 성공

에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업기업가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심리적 자원 강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우울감은 창업 성과를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창업 성공의 중요

한 요소이다. 창업기업가의 우울감 관리와 정신적 회복력 강

화는 창업 과정에서의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

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가설 2 : 창업기업가의 우울감은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요인의 통합적 영향

자존감과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심리 요인이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

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창업기업가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

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osenberg, 1965). 반면, 우울감은 슬픔, 무기력, 흥미 감

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창의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해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adloff, 1977).
자존감과 우울감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창업 성과에 복합적

인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우울감에 대

한 저항력이 강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

지하며, 실패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 효능감을 잃지 않

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반대

로, 자존감이 낮은 창업기업가는 우울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과도하게 인식하

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과도한 회피 행동을 보

일 수 있다(Kariv, 2013). 특히 자존감이 높을 경우, 창업가가 

우울감을 경험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크게 완화된다. 이

는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실패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

은 우울감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의사결정 장애를 극복하게 

도와준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인 효

과가 더욱 극대화되어 창업 성과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창업가는 우울감을 경험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위험 회피나 결

단력 부족으로 인해 혁신적인 사고가 억제되며, 이에 따라 성

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존감과 우울감은 개별적으로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통합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자존감은 우울

감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며, 창업기업가가 부정적인 상황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

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창업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

면, 자존감이 낮을 때 우울감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되어 창업 성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두 요인

의 상호작용은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상태와 창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보

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라

도 그 상황을 더 잘 견디어 내고 더 열심히 학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nk & Zimmerman, 1997). 반면,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을 느끼는 창업기업가는 실패를 개인적 무능력으

로 해석하여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 성과의 현저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존감과 우울감이 각각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Cacciotti &  
Hayton(2015)은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고, Kariv(2013)는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정서 조절 간

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적응적 정서 조절 간의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이민선·채규만, 2012). 이러한 연구들

은 자존감과 우울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조해선·류경민

(2023)의 연구에서도 경영자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 요소 중 희

망이 높을수록 창업 기회를 인식한 후 창업을 실제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현철·김종성, 2021). 
창업은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특

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의 상호작용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윤방섭, 2004).

가설 3: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2.4. 통합적 심리지원의 영향

통합적 심리지원은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쳐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다양한 심리적 도전에 직면하며, 
이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Stephan(2018)은 창업가가 일

반적으로 직면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확실성,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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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기 위한 심리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업가의 높

은 자기 효능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창업 성과를 향상할 

수 있으며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창업가는 더 나은 차업 성과

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존감은 개인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창

업가의 자존감은 창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Ulrich 
& Ulrich(2011)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창업가는 더 높

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맞서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존

감이 창업가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임을 시

사한다. Tisu et al.(2023)의 연구는 창업 과정에서 겪는 스트

레스와 실패가 창업가에게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

한다. 우울감은 창업가의 의사결정 능력과 동기부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창업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울감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이 창업가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Chen & Tao(2021)은 창

업가의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력이 높은 창업가는 실패와 역경에 맞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창업가가 지속적

인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회복력은 문제를 해결

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심리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Stephan(2018)의 연구는 자존감, 우울감, 심리적 회복력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성

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가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자존감과 우울감의 통합적 영향을 고려할 때,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

을 감소시키는 통합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

기업가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수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실수

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

다(김주환, 2011). 심리적 지원은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 상담, 
자아존중감 강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업기업가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

근은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

공하며, 창업 성과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창업자 개인에 대한 특성과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환

경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라는 변수를 이해하여 동시에 연구

한다면 창업 의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이다(장유진·이병희, 
2019). 창업가 역량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역량 중에서 기업

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이 창업지원 제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안태욱·강태원, 2020).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

인 스스로가 행동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행동을 조절하

여 변화를 주도한다(윤상문·백성익, 2017).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개별적 

및 통합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창업 성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통

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창업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중

요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두 요인의 통합적 

효과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별성은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

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창업 과정에서의 도전

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창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 4: 창업기업가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통합적 심리지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창업하고 현재까지 기업을 운영 중인 창업기업가 30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기업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표본은 창업 년수, 
기업 규모, 창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기업가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는 현재 사

업을 운영 중이며,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해 온 

창업기업가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상태와 그로 인한 창업 성과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창업 년수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창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경험한 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은 소기업부

터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기업가

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고,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

하고자 하였다. 넷째,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기술(IT), 
유통업,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하도록 하여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산업 환경에서의 심리

적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통합적 심리

지원 프로그램(IPS)은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현재 기업을 운

영하는 창업기업가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치유기반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심리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

하였다. 참여자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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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2024년 5월 8일부터 7월 8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해 40부씩 질문의 순서를 다르게 구성하여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부실한 응답 2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0명의 응답을 분

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존감, 우울감, 창업 성과를 측정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존감은 Rosenberg 자존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기반으로 응답자가 자신의 가

치와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우울감은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참

고하여 측정하였으며,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응답

자는 정서적 상태와 우울 증상의 정도와 프로그램 참여 경험

과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창업 성과는 기업의 매출 증가율, 
시장 점유율 증가, 고용 창출, 신제품 개발 등의 객관적 성과 

지표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업의 성취도와 만족도

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와 조사는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요인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진

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그리고 창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 도구

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널리 활용

된 척도들로, 본 연구의 심리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독립변수로 자존감과 우울감을 변수로 사용하였

으며 각각의 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항목을 구성

하였다. 첫째, 자존감은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재(1974)가 처음 한국어

로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자유

롭게 사용하며 현재까지 여러 나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신

뢰도와 타당도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 타당한 척도로 사용 가

능하며(Schmitt & Allik, 2005), RSES는 개인의 자존감을 평가

하기 위해 개발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가 자신

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한다. 이 척

도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RSES는 다양

한 심리학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α>0.80)와 타당도를 인정받

아, 개인의 긍정적 자기 평가와 자신감 수준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우울감 측정에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을 활용하였다. 
CES-D는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 증상 평가 도구로, 신뢰

도와 타탕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Radloff, 1977; 

Weissman et al., 1977). 18세 이상의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다

양한 연령 집단과 인종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전겸구·이민규, 
1992). 우울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0
점: "전혀 그렇지 않다"~3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CES-D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우울감 평가에 널

리 사용되며, 높은 신뢰도(α>0.85)와 우울 증상에 대한 민감

도로 인해 임상 및 비임상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척도이다. 
종속변수로는 창업 성과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을 구성하였다.
창업 성과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의 두 가지 측면에

서 평가되었다. 객관적 성과 지표로는 기존 연구에서 창업 성

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매출 증가율, 시장 점유율 증가, 
고용 창출,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Chandler & Hanks, 1994; 이혜영·김진수, 2018; 신용식 외, 
2021), 본 연구에서도 최근 1년간의 성과를 응답자가 보고하

도록 하였다. 주관적 성과 평가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사업 

성취도와 만족도 평가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창업가의 개인적 성취감과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어 심리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

는 데 유용하다.
매개변수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을 변수로 사용하

였으며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문을 구성하였다.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창업자들이 겪는 우울감과 고립감에 대한 연

구(Muenster & Hokemeyer, 2019), 창업자들의 정신 건강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 분석(Turner & Brown, 2010; Harandi & 
Nayeri, 2017), MIT의 창업자들이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원을 제공하는 

Entrepreneurial Confidence and Communication Program (ECC)을 

참조하여 자존감 향상 및 우울감 감소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

는 7개의 문항으로 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IPS는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향상하고 창업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프

로그램으로, 응답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그 효과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통합적 심리지원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창업가들의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 창업경험, 창업자원, 연령, 교육수준을 변수

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창업환경

이 영향을 미치며(장수덕, 2005; 전혜진, 2014; 김혜화·변상해, 
2018), 창업지원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원 중 최근 5년이내 

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창업가를 대상의 창업지원제도가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 시사점이 도출

되었다(김창봉·이승현, 2017). 성별, 연령이 삶의 질에 유의미

한 영향이 나타난다(이예슬 외, 2020; 박경희, 2020). 또한 창

업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홍효석·설병문, 2013).



창업기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9권 제5호 (통권95호) 221

본 연구는 자존감, 우울감,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창업 성과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를 통해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창업기업가의 자존감(Self-Esteem, 
SE)과 우울감(Depression, DP)이 창업 성과(Entrepreneurial 
Performance, EP)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SEM은 여

러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 직간접적인 영

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방법으로, 자존감, 우울감, 창업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경로 분석은 SEM의 일종으로 각 변수 간의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를 평가하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

감(SE)이 창업 성과(EP)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우울감을 

매개로 창업 성과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

였다. 더불어, 자존감과 우울감 간의 상호작용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기초통계량

<표 1>의 분석 결과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

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초통계 결과이다. 조사 대

상 창업기업가 중 남성이 60%로 더 많았으며, 여성이 40%를 

차지하여 남성 창업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창업기업가의 나이 분포에서는 30~39세가 4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40~49세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중년층 창

업가가 주요 그룹임을 보여준다. 학력 분포에서는 대학교 졸

업자가 60%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30%를 차지

하여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창업기업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창업 년수에서는 4~6년 차 창업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7년 이상의 창업가도 상당수 존재해 중장기 

창업 경험을 가진 기업가들이 많음을 나타낸다. 직원 5명 이

하의 소규모 기업이 절반을 차지하여 많은 창업기업가가 소

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 분포에서는 

서비스업과 IT/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기업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창업기업가들이 주로 서비스업과 기술 중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기초통계량

변수 범주 인원(명) 비율 (%)

성별
남성 180 60.0

여성 120 40.0

나이

20-29세 50 16.7

30-39세 120 40.0

40-49세 90 30.0

50세 이상 40 1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30 10.0

대학교 졸업 180 60.0

대학원 졸업 이상 90 30.0

창업 년수

1-3년 90 30.0

4-6년 120 40.0

7년 이상 90 30.0

기업 규모

5명 이하 150 50.0

6-20명 90 30.0

21명 이상 60 20.0

산업 분야

제조업 60 20.0

서비스업 120 40.0

IT/기술 90 30.0

기타 30 10.0

4.2. 요인분석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

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

으며(β=0.45, p<0.01), 이는 자존감이 창업기업가의 자신감과 

결단력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반면, 우울감은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38, p<0.01),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기업가의 의욕이 저하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존감

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은 창업 성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22, p<0.05). 자존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을 때

는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β=0.50, p<0.01). 
자존감을 증진하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지원이 창

업기업가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 성

과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임을 보여주며, 특

히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지원이 성과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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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분석

요인 변수 계수(β) 효과 결과

자존감 Self-Esteem (SE) 0.45* 긍정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

자존감은 자신감과 
결단력을 강화함.

우울감 Depression (DP) -0.38* 부정적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저하됨.
우울감은 의욕 저하와 

불안감을 초래.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

Interaction
(SE×DP)

-0.22* 복합적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킴. 자존감이 
낮을 때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커짐.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
창업 성과

Integrated
Psychological
Support (IPS)

0.50*
긍정적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p < 0.01

4.3. 구조방정식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다수

의 변수 간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방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

(Self-Esteem, SE)과 우울감(Depression, DP),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ntegrated Psychological Support, IPS)이 창업 성과

(Entrepreneurial Performance, E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이 두 요인이 상호작용할 때 창업 성과에 미치

는 복합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존감

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매개효과, 그리고 자존감

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이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분

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내에서 각 변수 간의 관계는 아래

와 같은 회귀 계수로 도출되었으며, 관계 수식은 <표 3>과 

같다.

<표 3> 구조방정식 관계 수식

변수 관계 수식

자존감(SE)의 영향

1=0.45,<0.01

우울감(DP)의 영향

2=-0.38,<0.01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DP)의 영향 3=-0.22,<0.05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영향 4=0.50,<0.01
독립변수: 자존감(SE), 우울감(DP)
매개변수: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
종속변수: 창업 성과(EP)
상호작용 항: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 × DP)

또한,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

수는 자존감(SE), 우울감(DP),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

(SE×DP),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이며 이 변수가 창업 

성과(E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계수(β)를 통해 분

석하였다. 
<표 4>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존감(SE)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0.45, 
p<0.01).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강화되

어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존감이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둘째, 우울감(DP)은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0.38, p<0.01).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인해 의욕이 저하되고, 
이는 성과 저하로 이어졌다. 따라서 우울감이 창업가의 동기

부여와 정신적 안정성을 약화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 나타났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DP)도 창업 성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β=-0.22, p<0.05). 
자존감이 높을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경향

이 있었으나, 자존감이 낮을 때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0.50, 
p<0.01). IPS는 자존감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창업가

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직간접적

인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자존감의 긍정적인 효과와 우울감의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창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업가의 심리

적 상태 관리와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

임을 시사한다.

<표 4> 구조방정식 분석

변수
경로
계수 
(β)

표준 
오차 
(SE)

Z 값 p 값 유의미성

자존감(SE) →
창업 성과(EP)

0.45 0.11 4.09 <0.01 유의미

우울감(DP) →
창업 성과(EP)

-0.38 0.10 -3.80 <0.01 유의미

SE × DP →
창업 성과(EP)

-0.22 0.09 -2.44 <0.05 유의미

IPS → 창업 성과(EP) 0.50 0.12 4.17 <0.01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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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SE), 우울감(DP), 창업 

성과(SP), 통합적 심리지원(IPS)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자존감과 창업 성과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상관계수=0.47, p<0.01). 이는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일

수록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

한, 자존감은 우울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상관계

수=-0.55, p<0.01),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경

향이 있었다. 자존감과 통합적 심리지원 간에도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상관계수=0.60, p<0.01), 이는 심리

적 지원이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우울감은 창업 성과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상관계수=-0.42, p<0.01).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성과가 저

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우울감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우울감은 통합적 심리지원

과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0.50, p<0.01). 이

는 심리적 지원이 우울감 감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창업 성과와 통합적 심리지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상관계수=0.58, p<0.01). 이는 통합적 심리

지원이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

타낸다. 특히, 통합적 심리지원은 자존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며, 창업가의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는 핵심 요인임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창

업 성과가 향상되고, 우울감은 감소하는 반면, 우울감이 높을

수록 창업 성과는 저하되었다. 통합적 심리지원은 이러한 심

리적 요인을 개선하여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창업가의 심리적 건강 관리

를 강화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전

략임을 시사한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변수
자존감 
(SE)

우울감 
(DP)

창업 성과 
(SP)

통합적 
심리지원 

(IPS)

자존감 (SE) 1 -0.55** 0.47** 0.60**

우울감 (DP) -0.55** 1 -0.42** -0.50**

창업 성과 (SP) 0.47** -0.42** 1 0.58**

통합적 심리지원 (IPS) 0.60** -0.50** 0.58** 1

** p < 0.01

4.5. 통제변수가 있는 인과관계 분석

본 연구는 자존감, 우울감, 통합적 심리지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통제변

수를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시

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자존감(SE)은 창업 성과(SP)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5, p<0.01). 이는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가 자신감을 유지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통해 창

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향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존감은 창업가의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 발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

적으로 조직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우울감(DP)은 창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0.38, p<0.01).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가의 

동기부여가 감소하고, 결단력과 창의적 사고가 저하되며, 이

는 창업 성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감은 

창업가가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저하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DP)은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22, p<0.05).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창업가는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우울감으로부터 창

업가를 보호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통합적 심리지원(IPS)은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β=0.50, p<0.01). 이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이 창업가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창업 성과를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적 심리지원 프

로그램은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 능

력을 향상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통제변수로 설정된 창업 경험과 창업자원은 모두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창업 경험은 창

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β=0.20, p<0.05), 이는 경험

이 많은 창업가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더 뛰

어나 창업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창업 자

원은 창업 성과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
=0.30, p<0.01), 이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한 창업가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나이는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β=0.10, p>0.05), 이는 창업가의 나이가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교육 수준

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0.1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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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창업가의 높은 교육 수준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을 통해 창업가는 더 낳은 의

사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는 성

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자존감

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

여주었으며, 이는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심리

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 시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업가의 정신 건강

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표 6> 통제변수가 있는 인과관계 분석

경로
경로 

계수 (β)
표준오차 

(SE)
z값 p값 결과

자존감 →
창업 성과

0.45 0.08 5.63 p<0.01
자존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

우울감 →
창업 성과

-0.38 0.07 -5.43 p<0.01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저하됨.

자존감×우울감 
→ 창업 성과

-0.22 0.10 -2.20 p<0.05

자존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함. 자존감이 
낮은 경우 우울감 

효과 강화.

통합적 
심리지원 →
창업 성과

0.50 0.09 5.56 p<0.01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

창업 경험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20 0.07 2.86 p<0.05

창업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창업 자원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30 0.08 3.75 p<0.01
창업 자원이 

많을수록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

연령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10 0.06 1.67 p<0.05
연령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교육 수준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15 0.07 2.14 p<0.0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4.6. 통제변수 포함 간접효과 Sobel 검증

본 연구는 자존감(SE)과 우울감(DP)이 창업 성과(SP)에 미치

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

고, Sobel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 분

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존감의 직접 효과는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β=0.45). 자

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향상되어 창업 과

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있

어서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임을 시사하며, 창업가가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우울감의 직접 효과는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8).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성과의 감소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창업가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가 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

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의 간접효과는 자존감이 우울감을 매

개로 창업 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0.10, z=-2.50, p<0.05). Sobel 검증 결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경로가 유의미한 z 값을 나타내며, 자존감이 증가

함으로써 우울감이 감소하고, 이는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간

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

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

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넷째,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간접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

을 감소시키는 매개 경로를 통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

과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β=0.20, z=3.33, p<0.05), 
우울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
=0.19, z=3.80, p<0.05). 이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에 중요한 간접적 기여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통제변수인 창업 경험과 창업자원도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 경험은 창업 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β=0.20), 이는 경험이 많은 창업가가 

다양한 상황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성공적인 창업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자원도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30), 
이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한 창업가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

는 복합적인 영향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
히 자존감이 우울감을 매개로 창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이 경

로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창업가의 심리적 건강 관리가 성과 극대화

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향후 창업지원 정책에서 심리

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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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제변수 포함 간접효과 Sobel 검증

경로
직접
효과 
(β)

간접
효과 
(β)

표준
오차 
(SE)

Sobel
z값

p값 결과

자존감 →
창업 성과

0.45 - - - -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침.

우울감 →
창업 성과

-0.38 - - - -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자존감 → 우울감 
→ 창업 성과

- -0.10 0.04 -2.50 p<0.05

자존감이 우울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침.
자존감 증가로 우울감 

감소, 성과 향상.

자존감×우울감 →
창업 성과

-0.22 - - - -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이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통합적 심리지원 
→ 자존감 →
창업 성과

- 0.20 0.06 3.33 p<0.01

심리적 지원이 
자존감을 매개로 창업 

성과에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침.

통합적 심리지원 
→ 우울감 →
창업 성과

- 0.19 0.05 3.80 p<0.01

심리적 지원이 
우울감을 감소시켜 
창업 성과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
창업 경험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20 - - - -
창업 경험이 많을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침.

창업 자원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30 - - - -
창업 자원이 많을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침.

Ⅴ.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창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

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더 나은 성과를 달성

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존감 향상이 동기부여와 문제 해결 능

력 향상으로 이어져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확인되었

다. 또한,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성과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자존감과 우울감은 상호작용하

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부정

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가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창업가의 정

신 건강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정신 

건강 안정과 대인관계 향상과 창업성과에도 효과적 일 것이

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과 창업 성과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상관계수=0.47, p<0.01). 이는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일

수록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연구(Rosenberg, 1965; 이상직·박재춘, 2015; 김종관·박기

홍, 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우울감과 창업 성과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확

인되었다(상관계수=-0.42, p<0.01). 선행 연구(임은정, 2019; 손

상규, 2020)과 일치한다. 이는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성과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울감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은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2, p<0.05). 자존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며, 자존감이 낮은 경우 우울

감의 효과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이민선·
채규만, 2012; 윤상문·백성익, 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β=0.50, p<0.01). 자존감과 통합적 심리지원 

간에도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상관계수=0.60, 
p<0.01). 이는 심리적 지원이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이며, 결과

적으로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 연구(장유진·이병희, 2019; 안태욱·강태

원, 2020)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또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가의 자존감 증진 

및 우울감 완화를 통해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프

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시사점

5.2.1. 이론적 시사점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성과에 대한 기존 

이론들이 주로 재정적·기술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

리,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존감과 우울감,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창업가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

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창업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들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자존감이 창업가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이 자존감과 우울감의 독립적

인 효과를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두 요인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이는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자존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셋째,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이 창업가의 자존감 향

상과 우울감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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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기존의 창업 연구에

서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나, 본 연

구는 창업 성과에 있어 심리적 요인의 직접적인 기여를 명확

히 제시하였다.

5.2.2. 실무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존감 강화

와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실무적으로 창업지원 정책

에서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구

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초기 창업가를 대

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무에 반영될 

수 있다. 
둘째, 창업 년수에 따라 심리적 상태와 지원 요구가 다르므

로, 각 창업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단계(1~3년 차)에는 자존감 강화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중기 및 성숙기 단계에서는 스트레

스 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심리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창업가들의 심리적 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상태를 모

니터링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연 1~2회의 심리검사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가들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관리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창업가에게 도움

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와 창

업 지원 기관은 이러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제공하거나, 심리적 지원 바우처를 통해 창업가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성과를 주기적

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심리적 지원이 창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성과 평가를 통

해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자존감, 
우울감, 심리적 회복력 등 심리적 요인과 창업 성과 간의 관

계를 분석했지만, 스트레스 관리, 창업 동기 여부 등 다른 중

요한 심리적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

서는 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한정된 표본에 의존하였으며, 표

본의 다양성을 확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창업가의 지역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심리적 요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배경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존감과 우울감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국가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국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가의 심

리적 요인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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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of

Start-Up Entrepreneurs on Start-Up Performance

Lee, Jeong-won*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self-esteem,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while also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IPS). Self-esteem 
was identified as a key psychological factor that allows entrepreneurs to positively perceive their abilities and maintain confidence in 
challenging situations. It was confirmed that entrepreneurs with higher self-esteem are more likely to achieve better performance 
outcomes. On the other hand, depression was shown to negatively affect creativity and motivation, thereby hindering performance. 
Notably, the interac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entrepreneurial performance; higher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the negative effects of depression. Finally, the IPS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entrepreneurs by enhancing self-esteem and reducing depression, ultimately leading to improved performanc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support programs that address psychological factors in entrepreneur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entrepreneur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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